
 

 

성가대 소식 
 

1. 축 입단 환영  
 최효훈 토마스형제님이 성가대 가족으로 주님께 봉사하고자 새로 입단하셨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따뜻이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가족 동정 
• 최효훈 도미니카 자매님 4/24 2 주간 여정으로 서울로 떠나셨습니다. 

• 윤안도 요셉 형제님 금주 LA 를 거쳐 4/24 일 3 주간의 여정으로(5/15) 서울로 떠나셨습니다. 

• 조병화 솔로몬 형제님 4/20(금) 3 개월 예정으로 한국으로 나머지 정리 차 떠나셨습니다. 

• 구영조 요한 형제님 5 월 중순경 한국으로 귀국하실 예정입니다. 말없이 입단하시고 열심히 

봉사하시다가 불연듯 떠나시게되어 모든 가족들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여행중이신 모든 가족들에게 주님이 동행하시기를 기도합니다. 

• 문성호 요셉 형제님과 멜라니아 자매님 집 이사관계로 금주까지 나오시지 못합니다. 
 

3. 기도 요청 

• 천 꼬똘렝코 수녀님 영명축일을 맞습니다.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축복을 충만히 내려 주시길 

기도중에 기억해 주십시요.    영명축일을 축하드립니다. 

• 김 안토니오 신부님 5/3 까지선교지 방문중에 계십니다. 건강히 돌아오시길 기도합니다. 

• 김 인숙 세실리아 자매님, 심한 기침 알레지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빨리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중에 빌어주십시오. 

•  

 [요한 10,27-30 ] 
 

 
 

 

주       제; “성소주일” “부활 제 4 주일” (다해) 2007 년  4 월 29 일 

복음 묵상;  요한 10,27-30 사도 13,14.43-52 묵시 7,9.14 ㄴ-17 

오늘 우리는 부활 4 주일을 성소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성소주일은 교회생활과 사명에 

성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훌륭한 성소자들이 더 많이 나오게 해주십사고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드리기에 

좋은 기회입니다. 또한 오늘은 착한 목자이신 주님께 일생을 바칠 젊은이들, 사제와 수도자를 꿈꾸는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선익과 발전을 위한 사제와 수도자들의 존재는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신앙인 모두는 참되고 정성된 맘으로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성소자들을 위해 물질적 정신적 후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누구든지 사람들 가운데서 불림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출하고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을 

받는이들이 자신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자기의 무능을 고백할 수 있는 존재로서 오로지 주님의 목소리를 

잘 알아듣는 양이 되도록 기도드립시다.  (전주 이 원철 신부님) 


